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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와이 이민 역사 담은 유아 교육‘함해나 할머니 이야기’접수
- 하와이 초기이민 관련 유아 교육프로그램 3.10일까지 접수 후 추첨 - 

- 이민의 여정 담은 애니메이션, 스티커·색칠하기 등 키드 제공 -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하와이 초기이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의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 초기 이민자인 함해나 할머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됐다.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함해나 할머니의 이민의 

여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학습의 효과를 높였으며, 교육과 관련해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가 포함돼 있는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으로 

별도의 비용없이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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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접수 후 추첨을 통해 단체를 선정하며, 하반기 접수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한국 이민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물관 상설 전시도 가상현실(VR)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김상열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웠던 유아들이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교육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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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이미지 1

 


